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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곡의 템포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가령 슬로우 템포

일때와 미디엄 템포일 때 쓰이는 비트의 종류가 달라질수도 

있다. 그리고 달라진 비트의 수에 더해서 선택되어지는 프레

이즈나 느낌을 다르게 구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본 곡 ‘ Two Bass Hit’에서는 업템포에서의 프레이즈와 

비트의 쓰임새를 살펴 보려고 한다. 그와 더불어 비트에는 다

운비트 업비트가 있다. 그리고 업비트에는 숏사운드와 롱사

운드가 있고 다운비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숏사운드와 롱사운

드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곡에서 필리 조 존스가 브라스 유

니즌 섹션의 업비트와 다운비트 사이에서 어떻게 셋업을 해

나가는지 알아 보겠다. 또한 3연음과 8분음표가 업템포에서 

다양한 비트들과 함께 구사되어지는 프레이즈도 살펴 볼 것

이다. 

 본 곡은 1958년 제작된 마일즈 데이비스의 앨범 

‘Milestone’ 의 수록곡이다. 이 앨범은 마일스의 첫 번째 

‘Great Quintet’이라 불리는 멤버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재즈 역사상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이기도 하다. 피아노에 레

드 갈란드, 베이스에 폴 챔버스, 드럼에 필리 조 존스의 피아

노 트리오에 앨토섹소폰에 캐논볼 어들리, 테너 섹소폰에 존 

콜트레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한 명곡을 분석한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

고 더 나아가 필리의 업템포 연주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서 현재 연주자들에게 클래식을 학습함으로서 새로운 자

신만의 사운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2. 본론

  

                [그림 1] 업템포 업비트 3연음

 

 그림1 에서도 볼 수 있듯이 3연음 스네어드럼 연주와 

8분음표 스네어드럼에서 베이스드럼으로 이어져가는 

리듬을 사용함으로서 솔로 프레이즈가 깔끔하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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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즈 드러머 필리 조 존스의 업템포 솔로시 사용되어진 프레이즈나 리듬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곡은 마일즈 데이

비스의 명반 ‘Milestone’에 수록되어진 곡으로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업템포에서 발생할수 있는 업비트, 다운비트, 그리고 각 비트의 하위분류인 롱사운드, 숏사운드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각 비트 사이에서 그가 선택한 프레이즈들을 분석해보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클래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지와 경험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사운드를 구축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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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4번째 마디에서 나

오는 드래그(Drag)와 림샷(Rim Shot)을 연주함으로

서 솔로의 정교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

타낸다. 이어서 나오는 4번째 박자에서의 4분 쉼표는 

다음 마디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 부분을 더 부각시킨

다. 그 이유로는 5번째 마디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 파

트가 첫 박에서 8분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 마

디에서의 필리 죠 존스가 쉼표를 사용함으로서 이후

에 나오는 브라스 섹션이 리듬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

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1의 5번째 6번째 마디는 그의 음악적인 센스가 

돋보이는 지점이다. 악보상 처음 4마디 동안 연주되어

지는 부분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인트로 처음 4마디 

동안은 브라스와 드럼솔로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5번째 마디부터는 브라스 파트와의 유

니즌 방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분명 드러

머가 솔로나 필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쉼표를 선택한 이유는 앞의 4

마디와 비교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서 

즉흥연주의 한 형식인 대비를 사용해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1에서 5번째 마디

의 4번째 박자에 나오는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왼

발 풋하이헷을 같은 비트에 동시에 연주하게 되는데 

이것또한 드러머의 센스가 돋보이는 지점이라 할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하이헷은 손으로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손이 아닌 왼발을 사용함으

로서 3가지 악기의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하며 이처럼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5번째 6번째 마

디에서 쉼표를 이용해 공간을 많이 두는 연주를 한 후

에 바로 7,8번째 마디에서 쉼표 없이 마디를 가득 채

워서 연주함으로서 다시 대비의 효과를 나타내며 사

운드의 반전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7,8번째 마디에서 그는 특유의 스

네어드럼과 스네어림샷 사운드를 적절히 섞어서 연주

하고 있다. 이런 음악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리듬을 드

라이빙하는 느낌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업템포 다운비트

 그림2에서도 브라스 섹션 리듬을 연주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림1에서 나왔던 브라스섹션 파트의 

Variation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브라스섹션

과 드럼과의 묻고 답하는 방식의 연주가 전개된다. 4

마디 동안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

저 첫 번째 브라스의 답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네어드럼과 베이스드럼의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반면 두 번째 답하는 부분에서는 베이스드

럼만을 이용해 앞의 연주와 같은 리듬을 그대로 옮겨

왔다. 이 부분에서 베이스드럼만으로 연주되어진 사운

드는 곡의 빠른 템포 특성상 시도하기 힘든 테크닉 이

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만큼 그의 음악적인 도전

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그림 3] 업템포 하이헷 연주예시

  

 그림3의 첫 4마디 부분은 필리의 하이헷 연주에서 

이루어지는 스윙 연주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오른손 

하이헷의 오픈 클로즈 사운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서 베이스드럼의 액센트를 사용하여 브라스 섹션의 

리듬과 함께 유니즌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굉

장히 빠른 템포임에도 불구하고 스네어드럼으로 반박 

3연음 리듬을 활용하여 컴핑을 구사함으로서 드럼 솔

로 부분을 반주의 느낌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해나가

며 곡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5번째 마디에서 부터는 다시 인트

로 부분의 브라스 섹션리듬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의 솔로 부분은 특히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일반적

으로 드럼 연주자들의 경우 이런 강한 느낌의 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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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에는 크래쉬 심벌이나 스네어드럼 등을 사용하

여 강한 액센트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7,8번째 마디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필리는 2박3연음을 이용한 프레이즈

를 구사하게 된다. 스네어드럼에서 림샷으로 이동하다

가 다시 스네어드럼에서 플로어탐으로 이동하며 리듬

을 만들어 나간다. 곡은 처음부터 계속 빠른 템포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연주하다가 이 부분에서 2박3연음으

로 변화를 주어 솔로나 곡 전체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

다 주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빠른 업템포 스타일의 곡에서 솔로 연주를 

할 때 음악적으로 표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어느 악기던지 빠른 업템포 스타일의 곡에

서 솔로 연주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본 

곡과 같이 중간에 브라스 섹션 사이에 드럼솔로가 채워지는 

경우는 더 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 필리 조 존스의 균형잡힌 프레이즈와 흔들림 없는 리듬의

다양한 시도와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수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이라 부르고 명반이라 칭하는 것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

의 욕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고 찾고 있

다. 그러면서 옛날 클래식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클래식을 공부하고 

답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힘든 것이

다. 설령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통을 기반으로 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경우 또한 많이 

보아왔다. 명반이나 명곡의 대열에 포함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재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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